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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teachers' teacher competency after COVID-19, and reveal the activating and hindering factors necessary for strengthening teacher competenc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18 middle school teachers in B city, and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the NVivo12 program. The result is as follows: Firts, the essential competencies for teachers after COVID-19 can be classified into teaching competency, student guidance competency, community competency, and ICT competency. The second theme is opinions on 'response for the required teacher competence building', including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fellow teacher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and utilization of various contents. The third theme is a plan for future competency building,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so that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eacher competency reinforcement policies could be implemented practically an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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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초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의 일상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으며, 특히 교육현장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 정부의 휴교 명령으로 신학기 개학은 네 차례나 연기되었고, 4월이 되어서야 온라인 개학을 통해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원격수업의 활용을 위해 운영 기준안과 출결‧평가‧기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원하였지만, 온라인 개학 초기에는 학교와 가정의 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접속 지연, 원격 수업을 위한 플랫폼 또는 콘텐츠 등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며, 교사들의 경우 온라인 학습자료 준비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의 능숙한 활용여부가 원활한 온라인 학습 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와 관련한 강제적 학습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Shin, 2021).

        ICT 활용은 기존의 교실수업에서 어려웠던 학습활동들을 원격수업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으며,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혼합 수업(hybrid instruction) 등 온라인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시도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초‧중‧고 교사 대부분이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험이 없었고, 참조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이었다(Kwon et al.,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콘텐츠 개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민 등 지난 2년 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졌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교육 이슈의 강조, 미래학교의 개념 등 사회적 ‧ 기술적 변화에 따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교 교육과 학생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한다(Ko, 2019). 즉, 교사의 역량 강화는 교사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까지 긍정적으로 투입되어 선순환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 개발 및 강화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교사의 역량 강화는 전통적인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맥을 같이 하면서 공교육 강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 학교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으며(Park and Kim, 2015; Park, 2015; Yue and Ji, 2020), ‘관찰 가능한 직무역량을 연수나 컨설팅을 통해서 강화시켜준다’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Ham, 2017).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교사 연수나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도들은 교사의 역할과 능력을 지표 중심으로 나열하고, 그 도달 정도를 측정하는 것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Ham(2021)은 이러한 전문성 신장 시도가 최근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학교의 생태계와 맞지 않으며, 특히 연수 내용의 질적 제고 및 연수 방법의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하더라도 기술적 ‧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교사의 소양을 키우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을 교육의 주체, 또는 교육의 중심으로 보기 보다는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관행적 인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존 연수는 신뢰나 자율성을 기반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Ko, 2019).

        핵심역량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 결과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사역량 강화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사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Kim et al., 2012; Ryu,2019; Park, 2015; Jung et al.,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여 교사 스스로가 인식하는 핵심역량과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활성화 요인 및 저해 요인을 밝혀, 코로나19로 확대된 에듀테크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교사역량의 개념 및 중요성
        역량의 개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능력의 향상이 실제 직무 수행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출된 것으로 ‘어떠한 능력이 원활한 직무 수행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탐색하기 위한 현장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Kim et al., 2012). 교사역량도 이러한 개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교사의 ‘교수역량’은 그 자체로도 다수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되었다(Lee & Kim, 2012). 그러나 교사의 역량에 대한 관점과 구성 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수행 역량의 관점(Kim et al., 2012; Baek et al., 2007; Chen and Prak, 2014)과 변화대응 역량, 공감 역량, 협업 역량, 교육공동체 형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Kim et al., 2016; Ryu, 2019), 이해 ‧ 분석 등 구체적인 능력 및 교과지도 ‧ 생활지도 등의 영역이나 소양과 자질을 포괄(Park et al., 2012; Chung et al., 2014; Heo and Lim, 2011)하는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을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활동’과 ‘학생지도’라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업무로 한정하기에는 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개인적, 조직적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예컨대 Hur(2011)은 지식, 수행, 태도로 교사역량을 구분하였으며, Chen and Park(2014)은 교사의 역량을 ‘수업역량’과 ‘수업 외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Kim et al.(2016)은 교사의 역량을 ‘교수 역량, 학생이해 역량, 교직실무 역량, 교육공동체 형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의 5개로 구분하였으며, Ham(2017)은 지식영역, 가치영역, 태도영역으로 나누어진 역량 기준을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속성을 이해하고 계획‧운영할 수 있는 능력’, ‘학교 및 학급공동체를 생성‧유지‧성장시키는 역량’, ‘학생들의 인지‧정서‧신체 발달과 사회화 등 전인적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촉진시키는 능력’으로 재 정의하였다. Park et al.(2020)은 직무 수행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사의 핵심역량을 21세기 핵심역량 파트너십 위원회에서 제안한 4C(creativity, critical, communication, collaboration)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역량은 지식, 수행, 수업역량, 교수역량, 학생이해 역량, 교직실무 역량, 학급 경영 역량, 평가역량, 정보통신기술(ICT)역량 등 직무와 관련된 수행 역량으로서의 전문성 개념의 관점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들 각각에 대한 훈련을 통해 교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탐색결과에 기초하여 교사역량을 ‘협업을 통해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전이하고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는 잠재적 능력 특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3. 교사역량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사의 역량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Park and Kim(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지식‧태도‧기술에 대한 인식은 평균 4.22 이상, 역량 계발을 위한 자기 주도적 노력 및 교원들과의 협력은 4.35로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에 비해 역량 계발을 위한 동료 교사와의 연구모임이나 교사 네트워크 참여가 개인적인 연구 활동이나 연수 참여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학교 현장에서 다른 교사와의 협력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였다. 역량 강화 유형에서는 교내장학과 교육청의 컨설팅 장학의 도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 형식적이고 실적 중심의 전통적인 장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교직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을 연구한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교과수업과 평가에 대한 이해 및 학생 이해 역량에 대한 요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기획 및 조직 능력,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대인관계능력이 낮은 요구도를 보여 보다 큰 틀에서 교사들 스스로 교육을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Lim and Hong(2018)은 핵심역량 수행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서 초등교사에 비해 중등교사의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학교급 별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초등교사에 비해 중등교사의 역량 인식 수준이 낮으며, 협력적 학습모임에 대한 도움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ark and Kim(2015)의 연구 결과에서는 개인적인 연구 활동이나 직무연수에 비해 교내 장학이나 교육청의 컨설팅 장학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가장 낮아 전통적인 교원 역량 강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Ⅱ. 연구 방법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은 토론집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토론 속에서 상호작용을 관찰, 기록하면서 토론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과 비용으로 연구수행이 용이한 점이 있다(Kang and Nam, 2020).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역량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 탐색을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첫째,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B시의 중학교 중 혁신 중학교 3개교, 일반 중학교 3개교를 선정하였다. 둘째,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라 교내‧외 학습공동체 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각 학교의 교사들 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들을 우선 선정하였다. 셋째,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각 학교별로 10년 미만, 10~20년, 21년 이상 경력의 교사를 표집 하였으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했던 총 18명의 교사를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chool
              	Participants
              	Teacher career
            

          
          
            	General Middle Schools
            	School A
            	3 Female Teachers
            	6 years, 11 years, 39 years
          

          
            	School B
            	2 Female Teachers & 1 Male Teacher
            	7 years, 19 years(M), 37 years
          

          
            	School C
            	3 Female Teachers
            	9 years, 17 years, 28 years
          

          
            	Innovation Middle Schools
            	School D
            	1 Female Teacher & 2 Male Teachers
            	7 years(M), 17 years, 24 years(M)
          

          
            	School E
            	3 Female Teachers
            	8 years, 12 years, 28 years
          

          
            	School F
            	3 Female Teachers
            	7 years, 17 years, 30 years
          

        

        

      

      
        2. 자료수집 및 분석 
        문헌 탐색을 통해 3개의 주제로 반구조적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인터뷰 실시 전 참여자들이 미리 질문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e-mail로 전달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교사역량에 대한 인식 및 개인적 노력’으로 “1) 중학교 교사에게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2)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3) 이상의 다양한 역량들을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강화해 나가십니까? 개인,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번째 주제는 ‘학교나 교육청의 지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으로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1)교육청 차원의 교원역량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2)학교나 교육청의 지원적 노력이 앞서 언급하신 필수 역량 중 특별히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이다. 마지막 주제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로 “코로나19 이후에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또는 개선되어야 할 개인적, 조직적, 학교나 교육청의 노력이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각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이 필요할 경우 비구조적 질문을 통해 교사역량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교직경력별로 10년 이하, 20년 미만, 20년 초과 경력의 연구 참여자 6명씩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2021년 6월 23일부터 Zoom 화상회의를 통해 각 집단별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의 모든 과정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화하였으며, 녹화된 면담 내용은 ᄒᆞᆫ글 프로그램으로 원문 그대로 전사한 후 면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충 의견이 필요할 경우 문자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을 위해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2를 사용하였다. 우선 전사된 인터뷰 내용을 해석학적 패러다임의 시각으로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노드(node)로 범주화하면서 의미단위의 문구를 붙여나갔다. 노드는 NVivo에서 코딩된 의미단위가 저장되는 공간으로 연구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1차 코딩 리스트를 검토하여 유사한 노드를 묶으면서 범주를 계층화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노드들 간의 관계를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구조화하였다. 교사역량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이해와 경험을 도출하기 위해 범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7개의 의미 있는 진술에서 40개의 중심의미가 도출되었고, 중심의미의 공통적 속성을 추출하여 11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으며, ‘교사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요구된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양상’, ‘향후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의 3가지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교사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가. “학습지도 능력은 ‘교사로서의 생명’이라 생각할 정도로 중요함”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 중 특히 교직 경력 20년 미만 집단(이하 집단 2)의 대다수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확하고 재미있는 수업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가장 필수적인 역량으로 강조하였다. 그들은 맡은 과목을 잘 전달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수업이 잘 될 때 교사로서의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교수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10년 이하 집단(이하 집단 1)의 교사는 기초학습지도 능력의 필요성을, 20년 초과 집단(이하 집단 3)의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행위 그 자체가 학습하고 노력하는 교사의 역량이라고 언급하였다.

          
교사는 수업하는 사람이고, 생각한 가치를 수업에서 실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수업이 잘 될 때 제일 교사로서 행복감과 만족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가치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0(일반)-집단2>
제가 맡은 과목을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아하게 하고,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교사로서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잘 되면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2(일반)-집단2>

        

        
          나. 교수-학생생활지도-공동체 역량 모두 상호보완적으로 중요 
          그러나 교직경력에 관계없이 교수역량 못지않게 필수적인 역량으로 학생생활지도와 교사 간 소통과 협력 등 공동체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수역량, 학생생활지도역량, 공동체역량은 어느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기 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아무리 수업시간에 화려한 잔기술을 부려도 래포가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집중력이 달라진다는 걸 어느 순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와 학생들을 얼마나 잘 지도하는가가 개별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혁신)-집단1>
아이 한 명 한 명을 이해하려면 그 반을 맡고 있는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과의 대화와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제가 보지 못한 부분에서 학생의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 간 공동체 역량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자 4(일반)-집단1>

        

        
          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중요해진 ICT 활용 역량과 소통 및 협력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으며, 온라인 수업 구현 능력을 강화하여 오프라인 수업과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고민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개학과 온라인 수업이라는 예상치 못한 환경 속에서 특히 소규모 학교나 혁신 학교의 교사들은 동료교사 간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 중에 아이들이 매 시간 컴퓨터 화면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면을 통해서도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수업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4(일반)-집단1>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만큼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마음을 맞춰가고, 무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기쁘게 할까 얘기 나누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2(혁신)-집단1>
ICT활용역량이 너무나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온라인 디지털 도구를 사용했을 때 실제 내가 추구했던 수업목표를 구현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고 필요해 진 것 같아요. <참여자 11(일반)-집단2>

        

      

      
        2. 요구된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양상
        
          가. 동료 교사와의 소통에서 출발한 교육에 대한 고민과 협업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적 노력은 마음 맞는 동료 교사와의 자연스러운 협업과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조직 등으로 연장되기도 하였다. 학교유형(일반학교/혁신학교)에 관계없이 ‘소통’은 교사들이 동료교사와 함께 배우고 고민하며 수업지도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최근에 저를 포함한 4-5명 선생님들이 자주 학교에 남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끼리 “와 이게 바로 자발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 아니냐.”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맞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올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자 2(혁신)-집단1>
대화도 하기 나름이라고, 할수록 더 좋고 많은 내용이 오가고, 그러면서 교사들끼리 더 돈독해지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시켜도 우리끼리 동아리 만들어서 점심시간이라도 잠깐 빼서 이야기를 할까? 이런 걸 한 번 해 볼까? 하는 논의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나 학교가 대화하는 장소가 된다는 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3(혁신)-집단1>
저희 학교에 자발적으로 온라인 매체를 연구하는 선생님들의 학습공동체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계속 자료를 주시고, 원격 플랫폼 연수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게 교육청 연수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참여자 12(일반)-집단2> 

        

        
          나. 민주적 학교풍토와 구성원에 따른 교사역량 강화 분위기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교사들은 자발적 학습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그것이 교사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민주적, 수평적 구조의 의사소통과 수용적 학교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교문화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학교장의 합리적 마인드임을 강조하며 교육청 차원의 학교장 리더십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학교 분위기가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많이 나아졌다지만 아직 수직적인 문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민주적이면 그 해 학교 분위기는 정말 좋고, 관리자가 뭘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마음도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관리자가 오시면 알게 모르게 마찰이 생기기도하고, 그 해 학교생활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학교풍토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5(일반)-집단1>
그래도 교장선생님의 존중, 권위적이지 않은 합리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방법이나 리더쉽, 배려하는 교육을 많이 강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15(혁신)-집단3>

          그러나 학교풍토가 민주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다하더라도 학교 조직 구성원의 성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역량 강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그것이 시너지가 되어 자연스러운 배움이 일어나는 등 그 활동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 간의 대화와 소통 및 비전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동체나 학교 안 구성원들의 관계가 엄청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분위기가 좋으니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고, 누가 아이디어를 내면 모든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더 돕고자 노력하구요. 어떤 학생이 문제가 생기면 담임이나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선생님들도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학생과 교사 관계도 중요하지만 교사들 간의 관계가 시너지가 되구나... <참여자 3(혁신)-집단1> / 학교가 어떤 성향의 어떤 구성원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0(일반)-집단2>

        

        
          다. 양날의 칼과 같은 전문적학습공동체
          동료 교사와의 자연스러운 협업은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자발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동료교사와 함께한 고민과 노력들은 실제 수업이나 생활 등 학생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교사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역량 강화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의 긍정적 효과는 일반학교 교사에 비해 혁신 학교의 교사들이 많이 언급하였으며,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가 아닌 학생의 변화에 포커스를 둔 제안수업의 의미와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의미 있게 인식하였다.

          
올해부터 제안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년 선생님, 교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학생들 관찰하고, 나중에 다 같이 모여서 어떤 학생이 과목별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더라 이런 걸 같이 나누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의논하고 반영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아이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수업을 만들려고 같이 마음을 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참여자 2(혁신)-집단1>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교과지도나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다들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런 방법이 좋더라 하는 그런데서. 작년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참여자 18(일반)-집단3>

          한편 다수의 교사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반대로 소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과 각자의 방향성 따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효과의 차이는 매우 컸으며, 부정적인 이유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적 여유의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역량강화 활동에 활용할 시간을 뺏긴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실적을 위해 의무적으로 구성된다는 부정적 견해로 이어졌으며, 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담당 관리자의 과한 의욕이나 강제성이 소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소진이 아닌 역량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학교풍토-교육청 지원의 3박자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학공(전문적학습공동체)도 하라고 하니까 연수시간 채우려고 형식적으로 모이는 게 많아요. 사실 시간을 뺏긴다는 인식이 있어서 상당부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런 해가 있긴 한데, 구성원이나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고 다르고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전학공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을 수 있고, 의무적으로 받아들면 한없이 의무적이게 되는, 소진 면에서도 역량강화 면에서도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2(혁신)-집단1>
처음에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 교사한테 다 하라고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실적 위주의 활동으로 변질되면 흥미를 잃는 것 같아요. 짧은 일과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니 하나의 업무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참여자 12(일반)-집단2>

        

        
          라.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콘텐츠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1집단 교사들의 경우 교육청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학교 밖 교과연구회, 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자 했으며, 무엇보다 배우려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2, 3집단의 몇몇 교사들은 1집단 교사들과 유사한 방법 외에도 유튜브 강의나 동료교사 간의 대화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젊은 선생님들의 자발적 도전을 통해서도 배움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전 수업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중등미술교육연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수업사례를 함께 나누고, 요즘엔 블랜디드 러닝에 맞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위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참여자 2(혁신)-집단1>
유투브 찾아보는 게 솔직히 제일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당장 필요해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보는 행동. 또, 주변의 선생님들과 교무실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9(혁신)-집단2> / 전문가들의 유투브가 워낙 많아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7(일반)-집단3>

        

      

      
        3. 향후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가. 일부 과목에 치우치지 않는 연수 콘텐츠 강화
          몇몇 교사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연수 컨텐츠에 대해 예전에 비해서 자율적이고 사례가 많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코로나19로 인한 블랜디드 러닝 관련 연수 또는 일부 과목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검토하여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과목에 따라 반복되는 사례 제시 또는 중복되는 강사 배정 등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유사한 연수가 너무 많은 경향이 있으며, 제공되는 연수 종류에 비해 실전이나 현장 활용을 위해 필요한 연수 내용은 많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 사례 중심의 연수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였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고, 아이들과 나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의 연수가 좀 더 많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한 실제 사례나 필요한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 상황에 맞게 적용하거나 대처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 2(혁신)-집단1>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것과 제대로 매칭이 안 되고, 필요한 연수를 요청하더라도 요구에 맞게 강사가 배정되는 건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중략) 선생님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도 해보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것 보다는 필요한 연수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런 걸 토대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참여자 9(혁신)-집단2>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면 내가 원하는 필요한 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개개인의 수요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연수 수요조사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종류는 많은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몇 개 안되거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16(일반)-집단3>

          특히 일부 과목의 경우 매번 중복되는 강사와 유사한 내용의 컨텐츠 반복을 언급하면서 강사역량의 중요성에 대해 다수의 교사가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컨설턴트의 인력풀 범위가 좁아 다양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문제를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매년 진행되는 필수연수의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너무 중복되고 계속해서 같은 선생님들 나오시고. 선생님들의 관심사에 맞게 열어놓고 개별적으로 관심사에 맞는 걸 듣게 해 준다던지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똑같이 정해두니까. <참여자 10(일반)-집단2>
컨설팅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컨설턴트들이 옛날부터 바뀌어있지가 않아요. 재직 중인 교사 외에도 퇴직하신 분이나 다른 분야의 전문직, 타 지역이나 다른 영역에 있는 전문가 분들로 인력풀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9(혁신)-집단2>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청렴연수, 성 연수, 안전 연수, 공직자 행동강령 연수 등등 이런 건 그것만 쫙 해도 1년에 연수시간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취지는 알겠지만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실수업 개선, 학교의 행복한 문화형성을 위하는 그런 연수를 의무적으로 넣어주고, 필수 연수는 연차별로 로테이션을 하던지 분기별로 흩어주던지 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13(혁신)-집단3>

        

        
          나. 옴니버스식 연수 설계 등 연수 운영방식 개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들도 집합연수 보다는 대부분 원격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 활용, 블랜디드 러닝 등 관련 연수를 중심으로 한 1회성 연수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연수 참여를 위한 교사들의 시간적, 공간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꼭 필요한 연수의 선택 및 적극적 참여를 위한 시간 조율을 보다 원활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집단 1의 교사들은 릴레이 형식으로 제공되는 유사한 컨텐츠의 홍수를 지적하며, 유사한 주제의 단발성 연수의 반복보다는 자료집이나 사례집의 탑재를 통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집단 2의 교사들은 자료집이 있다 해도 찾아서 보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니 조금은 강제적인 연수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하였으며, 집단 3의 교사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연구하는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교육청에서 제시되는 교직생애단계별 연수의 경우 생애단계별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Kim et al., 2012). 따라서 직무역량에 따른 연수 내용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교직 경력별, 연령별 특징에 따라 연수 운영 방식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때 줌으로 두 시간짜리 일회성 연수를 계속 많이 하더라구요. 연수를 받으러 가기 힘든 상황에서 줌으로 그런 연수를 많이 열어주니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사실 15시간, 30시간 분량 연수는 그 중 몇 개는 듣고 싶어도 몇 개는 별로 관심 없어서 신청안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강좌를 하나하나씩 펼쳐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참여자 11(일반)-집단2>
너무 많은 릴레이 형식의 연수가 많다보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배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자료를 탑재하거나 배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여자 6(일반)-집단1>

        

        
          다. 예산 사용 집행의 자율성과 융통성 확보
          교사들은 수업공동체, 전문적학습공동체 과정에서 도서 구입이나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여 학생 중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경험 등을 예로 들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비교적 만족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산 사용 집행의 자율성이나 융통성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운 점은 세 그룹의 다수 교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전학공(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산 사용 집행 지침이 조금 확대되면 좋겠다 싶어요. 지원하고 장려하려면 협의비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사업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8(혁신)-집단2>

        

        
          라. ‘찌들리지’ 않기 위한 실제적 업무경감과 행정적 지원
          학교유형이나 교직경력과 관계없이 모든 교사들이 언급한 부분은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이었다. 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특히 혁신 학교는 업무팀과 학년팀으로 구분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업무 과중은 여전히 ‘찌들림’으로 강하게 표현되었다. 예컨대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교업무 지원을 위해 공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 등이 추진되더라도 현장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업무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자’라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였다.

          
항상 안타까운 건 선생님들이 잡무라고 얘기하거든요. 행정적으로 사실 안 해도 되는 업무까지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 이 일이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참여자 4(일반)-집단1>
업무경감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많이 경감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뭘 할 때 어?! 이거 공문 안써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써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많구요. 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업무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참여자 1(혁신)-집단1>

          교사의 여유와 행복이 발전을 만들고 이것은 교사 자신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학생들, 더 나아가 학교 교육력 제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사들은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지원에 앞서 학교 차원에서도 결제 경로 축소나 꼭 필요한 회의만 진행, 탄력적 연수 운영 등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저는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을 학교 차원에서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 경로를 줄이던지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수기 작성 안 해도 된다, 불필요한 회의는 되도록 안 한다 등등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업무 경감이 된다면 업무에 쏟을 시간을 역량을 강화하는데 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5(일반)-집단1>
교사 업무 경감이 학교 차원에서 먼저 진행이 되어야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학교가 업무를 굉장히 경감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짜 효과적이고 교사들 분위기, 사기 진작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참여자 9(혁신)-집단2>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들은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에게서 도출된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나 동시에 동료 교사와의 오랜 소통 속에서 문제시 되어오던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면담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과 개선이 필요한 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교사의 역량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탐색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사역량 강화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역량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이해와 경험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도출된 주제는 ‘교사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으로, ‘맡은 과목을 잘 전달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생명’, ‘교수-학생 생활지도-공동체역량 모두 상호보완적으로 중요’, ‘코로나19 이후 더 중요해 진 ICT 활용 역량과 소통 및 협력’의 3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교사들이 지녀야 할 필수 역량은 교수역량, 학생지도 역량, 공동체 역량, ICT활용 역량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네 가지 역량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조화를 이룰 때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발휘된다. 따라서 각각의 역량이 적시에 발휘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역량에 대한 체계적, 주기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의 역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Kim et al., 2015; Park et al., 2020), 코로나 전후의 변화를 포함한 교사들의 역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교사들의 역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역량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이해와 경험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도출된 주제는 ‘요구된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양상’이며, 세부 범주는 ‘동료 교사와의 소통에서 출발한 교육에 대한 고민과 협업’, ‘민주적 학교풍토와 구성원에 따른 교사역량 강화 분위기’, ‘양날의 칼과 같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콘텐츠 활용’이다. 선행연구 결과(Yoon, 2017; Lee et al., 2017; Kwakman, 2003; Osterman, 2000; Rosenholtz, Bassler and Hoover-Dempsey, 1986)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민주적, 수평적 구조의 학교문화와 학교장의 리더십은 교사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 개개인의 의지이며 개인적인 역량강화 노력은 동료교사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교육에 대한 고민과 학교교육의 비전의 공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을 내실화하고 교육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열의 즉, 교사의 내재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책적으로도 강조되어 각 시·도 교육청의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는 긍정적·부정적 의견이 공존하였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배움과 고민의 장이 되고 학교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였지만, 동료 교사와의 연구모임이나 네트워크 참여의 도움 정도가 낮다고 한 Park and Kim(2015)의 연구 결과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실적 위주의 활동으로 변질되거나 또 다른 업무 중 하나로 시간을 뺏긴다는 인식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성화에 중점을 둔 지원보다 저해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역량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이해와 경험과 관련하여 세 번째로 도출된 주제는 ‘향후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부 과목에 치우치지 않는 연수 콘텐츠 강화’, ‘옴니버스식 연수 설계 등 연수 운영방식 개선’, ‘예산 사용 집행의 자율성과 융통성 확보’, ‘찌들리지 않기 위한 실제적 업무경감과 행정적 지원’의 4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연령별, 경력별 차이에 따라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체계 및 연수 운영 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교직생애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각 교직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체계와 운영 방법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수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기적 ‧ 비정기적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 눈여겨 볼 점은 일반학교에 비해 소규모 학교나 혁신 학교의 교사들이 동료교사 간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실감하였다는 것이다. 혁신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지만, 혁신학교가 교사 및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Kim, 2018; Kim, 2017; Kim et al., 2015; Baek and Park, 2015).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혁신학교가 중학교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혁신학교에 긍정적으로 적용된 교육과정이나 행정적 지원을 일반학교에도 적용하여 학교교육의 효과와 교사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사역량 강화를 위해 면담을 통해 교사들의 역량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B시의 중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학교급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전국적으로 교사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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